
시니어들의 든든한 동반자

홀로 사는 80대 어머니에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의 아들이 찾아왔습니

다. 어머니가 사는 곳은 농촌의 오래된 집이

어서 아들이 살기에도 방은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아들의 귀향을 무척 반겼습

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니가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다보니 적자가 계

속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저축도 곧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반년이 지나 아들이 뇌경색

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아들의 병원비는 겨우 해결했지만 퇴원한 아들은 

후유증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집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사 NHK에서 제작한 <노후파산>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인구가 3,000만명을 돌파해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600만명의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인 300만명이 생활보호수급 이하의 연금수입자인 일본에서 

생활보호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만명에 불과합니다. 200만명 이상이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연금은 계속 줄어들고, 의

료·간병비의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저금도 없이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직장을 잃은 자식이 찾아와 부모와 자식이 동반 추락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돈이 있는 사람도 불안감

에 빠져 평생 저축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들

의 평균연령이 67세니 상속받은 이는 다시 그 돈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일이 반복됩

니다. 그러니 소비시장은 얼어붙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2060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위쪽에 몰려 있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23일 통계청이 발표

한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에 따라 한 줄

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2014년에 40.2세로 처음으로 40세를 넘어섰

지만 2040년이면 52.6세, 2060년이면 57.9세가 됩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

주안복지재단

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 17.9명이었지만 2040년 57.2명, 2060년 

80.6명으로 급속히 불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기술 발달

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

으로 인간이 120세까지 살면서 29~40종의 직업을 전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지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생

존법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노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애녹재에 오십시오. 함께 책 읽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가진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 우리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애녹재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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